
2022. 9. 8.(목) 10:00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가선거구 시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생활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간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패러다임도 많

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접하면서 귀를 

의심하게 됐고, 교육 환경이 20년 전으로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

각까지 들었습니다.

 70만 도시를 향해가는 김포시, ▲스마트 도시와 ▲교육자유특구를 

표방하는 김포시 관내 초등학교에 여전히 화변기 설치율이 높아 아이들이 

용변을 보지 못하여 하교 후 가정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김포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시급합니다. 집행기관은 김포시 학교 화장실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더 이상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김포시 관내 등하굣길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통학 여건에 놓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행 

차량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개선됐지만, 

등하굣길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 현(現) 상황은 집행기관

과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 및 법령 마련과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

사회를 말합니다.

 김포시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닙니다. 당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향산리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농구대 하나 없어 농구를 하기 위해 

사우동으로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거대한 테마파크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가까운 곳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아이들에게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인구 

유입률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교육행정 없이는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하남시와 같이 ‘과밀학급 TF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학교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경

기도 교육청에 제안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단

기적으로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지원하는 타지역 사례와 같이 ‘안

심통학차량’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궁극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인 학교 신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정책토론회, 

▲업무협약에 이어 부지 매입 등 적극적 교육행정을 펼쳐야만, 근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은 주민참여입니다. 김포시 교육 문제는 시의회, 김포시와 

교육지원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민의가 담기지 않은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국가교육회의와 유사한, 김포의 교육공

동체인 주민들이 중심인「김포교육거버넌스」 구성을 말입니다.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들이 수시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김포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교육 예산과 입법에 민의를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제

도의 완성을 함께 이룩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